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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산업재산보호협력국

산업재산보호지원과

과 장 남영택
042-481-5992

사무관 문은정

2016년 3월 2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3월 20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으로 수출 장벽 넘는다.

- 특허청,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확대 -

#사례1 : ‘㈜협진커넥터’는 안테나 접속단자 제조 중소기업으로

지난 2014년 특허청의 ‘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’에

참여했다. 해외 경쟁업체의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을 피할수있는제품을

개발해 중국 등에 수출, ‘15년 한해 약 80억원의 새로운 매출을 올렸다.

#사례2 :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A사는 대만 진출을

준비하던 중, 현지 브로커에 의해 상표를 선점 당하여 수출에 어려움을

겪었다. 그러나 이 업체는 ‘K-브랜드 보호 컨설팅‘을 활용하여

브로커의 선등록 상표를 취소시키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.

최근 들어 우리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수출시 발생하는 지재권

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등 해외 진출에

어려움을 겪고 있다.

특허청은(청장 최동규)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·중견기업이

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

‘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.

* 컨설팅 지원규모 : (’15) 76억원, 348개사 → (’16) 90.2억원, 약 430개사

* 총 컨설팅 비용의 70% 지원(중소기업 기준, 중견기업 50%), 최대 28백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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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 기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분석하여

관련 정보를 제공하고,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고장 대응부터

협상 및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원한다.

또한 중국, 베트남 등 한류지역에서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의

취소, 무효, 협상을 통한 회수 등 법률적 서비스는 물론 수출

기업 상표의 현지화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.

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해외 진출하고자 하는

중소·중견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이라는

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바란다.”며, “온라인, SNS 홍보 및 수요

발굴에도 적극 나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.”

라고 말했다.

지원시기는 3월 21(월)부터 정기 사업공고를 통하여 진행되며,

분쟁사안이 발생한 기업은 공고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시신청을

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8일(금) 까지 ‘국제 지재권 분쟁정보

포털’(IP-NAVI, www.ip-navi.or.kr)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, 자세한

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(02-2183-5871~9)으로 문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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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참고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안내문(배포용)


